
Power Zone 

확고한 플랫폼을 
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

전달의 서비스를 찾아가다

김민구	동문(LG U+ 신사업개발담당 제휴전략팀 팀장, 정보미디어 MBA 07)	인터뷰

최근 통신사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. 신규가입 고객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으며, 통신사 간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

용 증가와 이를 따르지 못하는 매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. 통신 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탈출구는 무엇인지 김민구 동문을 

찾아 의견을 들어보았다. 글		이형진	기자

경력

1997~2008_舊 LG데이콤에서 법인 영업과 영업 관리, VoIP 서비스 기획 및 기업 

VoIP PM으로 서비스 론칭과 사업기반 구축 진행

2008~2010_舊 LG텔레콤에서 신사업 기획과 전략기획팀에 근무(주로 mVoip 등 

Convergence, 마켓인텔리전트 및 사업전략 관련 Control Tower 역할 수행)

2010~_LG 통신 3사 합병법인 설립 후 전략조정팀 근무. 전사관점의 사업포트폴

리오 다변화 및 단위사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IT기업과 전략적 제휴 업무

현 제휴전략팀 팀장으로 재직 중, 신규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음


